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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We assessed the effects of dental hygienists’ resilienc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on their intentions to stay.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200 clinical dental hygienists. In order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intention to sta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Scheffe test was used as a post-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for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stay.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intention to sta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age, total 
work experience, number of job changes, and monthly salary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variables (p<0.05), and the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stay were resilienc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adj. R²=0.916, p<0.01). 
Conclusions: External factors can contribute toward fostering long-term employment among dental hygienists, but ultimately, 
managing and improving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individual dental hygienists is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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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과위생사는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활동인력 부족, 수도권 지역 편중, 법적 업무와 실제 업무의 괴리 등으로 인해 직무소진과 이직률 문

제가 지속되고 있다[1].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서 근속기간 짧은 직업 하위 30개에 치과위생사가 포함된 바 있다[2]. 치과의료정책 연구에서
는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2.5명이 이상적인 인력 비율이지만[3],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25,405명)와 치과위생사(46,303명) 비
율은 1:1.8로[4], 치과위생사의 인력난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위생사가 장기간 근속할 방안을 위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5,6].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로는 낮은 연령, 연봉, 대인관계 갈등, 근무조건 등이 연구되었으며, 주로 외적 요인인 근무환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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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해왔다[7,8].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근무환경, 복지, 급여, 보상과 같은 외부적 요인은 근속률을 단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장기근속을 위한 동기부여에는 한계가 있다
[9,10]. 외부 조건이 동일한 직장이라도 각자 느끼는 만족감, 성취감 등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근속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11]. 따라서 치과위생
사의 근속단절 문제를 더 이상 조직의 측면이나 외부요인이 아닌 개인의 심리적인 내부요인에서 탐색해야 한다.

심리적 요인 중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다양한 실패를 발판삼아 더 높이 성장하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12]. 즉, 크고 작은 역경과 환경
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13].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낮으면 이직의도가 높아진다[14]. 이 외에도 회복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나 소진, 주관적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5,16]. 주관적 경력성공(Subjective career success)은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한 성취와 만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인 성취감을 나타내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17]. 개인의 경력성공은 승진, 
연봉 인상 등이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며, 주관적으로는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성 향상, 업무에 대한 만족감, 일과 삶의 균형, 자기
효능감, 조직에 기여한 정도, 고용의 안정 등이 기준이 되며, 이는 개인의 가치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1]. 이러한 주관적 경력성공은 이
직의도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18,19]. 이처럼 개인의 긍정심리요인인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이직의도와 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치과위생사 관련 선행연구[20]로는 주로 이직의도가 연구되었는데,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려는 마음이지만, 근속
의사는 조직에 오래 남아있으려는 마음으로,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개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조직을 떠나려는 마음과 남아있으려는 
마음은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일부 연구되고 있으나,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요인인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근속의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속할 방안을 모색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0일까지 전국의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이

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시행하였다. 인터넷 조사는 응답자가 URL을 통한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의 산정은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표본 크기는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독립변수 최대 12개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 표본 수는 184명이나, URL
을 통한 비대면 설문조사이므로 불성실한 응답과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수집 결과, 설문에 응답한 200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남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1041479-HR-202404-001)을 받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회복탄력성(9문항), 주관적 경력성공(9문항), 근속의사(16문항), 일반적 특성(10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적 특성은 개인 특성인 연령, 성별, 학력, 혼인 여부와 근무경력 특성인 직위, 총 근무경력, 현 근무지 근무경력, 이직 횟수, 근무기관 유형, 세전 
월급으로 구성하였다.

1) 회복탄력성(Resilience)
회복탄력성은 Shin 등[12]의 회복탄력성 도구(KRQ-53)를, Park과 Cho[11]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간소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

위요인은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으로 구성된다. 신뢰도는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0.760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70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주관적 경력성공(Subjective career success)
주관적 경력성공은 Park과 Cho[17]가 치과위생사용으로 개발한 단축형 주관적 경력성공 도구(DH-SCS; Dental hygienist 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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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success)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으로 구성된다. 신뢰도는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0.880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723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
정되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력에 대해 성공했다고 느끼는 주관적 성취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근속의사(Intention to stay)
근속의사는 총 16문항으로 Yang 등[5]의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은 조직만족, 직업정체성, 직무

연계성, 대인관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직
장에서 계속 근속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0.734-0.86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35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독립변수 중 연속형 변수에 대한 집단 구분은 데이터 탐색을 

통해 평균값을 확인한 후,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절한 집단 기준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
성,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
용하였다. 이때, 성별과 혼인 여부는 집단 간 비율 차이가 미미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회
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사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근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입력(Enter)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Program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개인 특성과 근무경력 특성으로 구분되며, <Table 1>과 같다.
개인 특성에서 연령은 평균 28.41세로, 28세 이상(57.5%)이 많았고, 성별은 여성(93.5%)이 남성(6.5%)보다, 결혼여부는 미혼(97.5%)이 많았

다. 학력은 전문대(53.0%)가 대학교 이상(47.0%)보다 많았다. 근무경력 특성에서 직위는 대부분 진료실 직원(94.0%)이었으며, 총 근무경력은 
평균 4.09년으로, 4년 미만(61.5%)이 많았다. 현 근무지 경력은 평균 2.68년으로, 2년 7개월 미만(59.0%)이 많았다. 이직 횟수는 0회(46.5%), 1
회(34.0%), 2회 이상(19.5%)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기관 유형은 5인 미만 치과의원(37.5%), 5인 이상 치과의원(32.5%), 치과병원급(30.0%) 순
이었다. 세전 월급은 250만원 미만(40.5%), 300만원 이상(30.0%),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9.5%) 순으로, 평균 269만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사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사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회복탄력성은 연령, 직위, 총 근무경력, 현 근무지 경력, 이직 횟수, 월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령은 28세 미만(4.53±0.30), 

직위는 진료실 직원(4.39±0.35), 총 근무경력이 4년 미만(4.47±0.29), 현 근무지 경력이 2년 7개월 이상(4.42±0.37)이 아닌 경우보다 회복탄
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이직 횟수는 2회 미만인 집단이 2회 이상인 집단보다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월급은 300
만원 미만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았다(p<0.001).

주관적 경력성공은 연령, 학력, 총 근무경력, 이직 횟수, 근무기관 유형, 월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령은 28세 미만
(4.51±0.35), 학력은 대학교 이상(4.38±0.36), 총 근무경력 4년 미만(4.41±0.36)에서 주관적 경력성공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이직 횟수
는 2회 미만인 집단이 2회 이상인 집단보다 주관적 경력성공이 높게 나타났으며(p<0.001), 근무기관은 5인 미만 치과의원이 가장 높았으며
(p<0.01), 월급은 300만원 미만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주관적 경력성공이 높았다(p<0.001).

근속의사는 연령, 직위, 총 근무경력, 현 근무지 경력, 이직 횟수, 근무기관 유형, 월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령은 28세 
미만(4.51±0.29), 직위는 진료실 직원(4.33±0.38), 총 근무경력 4년 미만(4.42±0.31), 현 근무지 경력이 2년 7개월 이상(4.39±0.34)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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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의사가 더 높았다(p<0.05). 이직 횟수는 2회 미만인 집단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p<0.001), 근무기관은 5인 미만 치과의원이 가장 높았으
며(p<0.01), 월급은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근속의사가 더 높았다(p<0.001).

3. 회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 및 근속의사의 상관성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호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회복탄력성

(r=0.789, p<0.01)과 주관적 경력성공(r=0.955, p<0.01)은 근속의사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4.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속의사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중 연속형 변수(연령, 총 근무경력, 현 근무지 경력, 이직 횟수, 급여)와 더미 변환된 범주형 변수(

성별, 혼인여부, 학력, 직위, 근무기관 유형), 회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Durbin-
watson 검정을 한 결과 1.786으로 2에 근접하여 다중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
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0.1이상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F=168.694, 
p<0.001).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β=0.119, p<0.01)과 주관적 경력성공(β=0.819, p<0.001)이 근속의사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 R²=0.916, p<0.01). 즉,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높을수록 근속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Division N % Mean±SD
Individual Age (yr) ＜28 85 42.5 28.41±2.97

≥28 115 57.5
Gender Male 13 6.5

Female 187 93.5
Married No 195 97.5

Yes 5 2.5
Education College 106 53.0

≥University 94 47.0
Career Position Dental staff 188 94.0

Team leader/head 12 6.0
Total work experience (yr) ＜4 123 61.5 4.09±1.85

≥4 77 38.5
Years at current job ＜2.7 118 59.0 2.68±1.39

≥2.7 82 41.0
Number of job changes 0 93 46.5 0.83±1.00

1 68 34.0
≥2 39 19.5

Type of workplace Dental clinic (＜5) 75 37.5
Dental clinic (≥5) 65 32.5
Dental hospital 60 30.0

Monthly salary (10,000 KRW) ＜250 81 40.5 269.00±46.49
＜300 59 29.5
≥300 6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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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Resilience, subjective career success, Intention to sta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Resilience Subjective career success Inten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Age (yr) ＜28 4.53±0.30 6.358
(<0.001)

4.51±0.35 6.114
(<0.001)

4.51±0.29 6.565
(<0.001)≥28 4.23±0.36 4.17±0.41 4.17±0.40

Education College 4.31±0.36 -1.850
(0.066)

4.25±0.46 -2.147
(0.033)

4.27±0.41 -1.927
(0.055)≥University 4.41±0.37 4.38±0.36 4.37±0.37

Position Dental staff 4.39±0.35 3.862
(0.002)

4.33±0.41 2.056
(0.062)

4.33±0.38 2.474
(0.014)Team leader/head 3.92±0.41 4.03±0.50 4.05±0.52

Total work 
experience (yr)

＜4 4.47±0.29 6.080
(<0.001)

4.41±0.36 4.202
(<0.001)

4.42±0.31 4.894
(<0.001)≥4 4.18±0.40 4.16±0.46 4.15±0.45

Years at
current job

＜2.7 4.31±0.36 -2.003
(0.047)

4.26±0.46 -1.937
(0.054)

4.26±0.42 -2.191
(0.030)≥2.7 4.42±0.37 4.38±0.33 4.39±0.34

Number of
job changes

0 4.45±0.31a 32.655
(<0.001)

4.41±0.29a 45.682
(<0.001)

4.42±0.28a 49.500
(<0.001)1 4.45±0.24a 4.45±0.29a 4.44±0.25a

≥2 3.99±0.43b 3.83±0.52b 3.86±0.48b

Type of
workplace

Dental clinic (＜5) 4.39±0.29 1.310
(0.272)

4.43±0.30a 5.302
(0.006)

4.43±0.29a 5.177
(0.006)Dental clinic (≥5) 4.30±0.37 4.25±0.41b 4.26±0.35b

Dental hospital 4.39±0.44 4.23±0.52b 4.24±0.50b

Monthly 
salary
(10,000 KRW)

＜250 4.42±0.24a 24.122
(<0.001)

4.40±0.32a 16.582
(<0.001)

4.39±0.27a 20.584
(<0.001)＜300 4.52±0.34a 4.44±0.33a 4.46±0.32a

≥300 4.12±0.41b 4.07±0.51b 4.07±0.48b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α=0.05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resilience,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intention to stay
Coefficients Resilience Subjective career success Intention to stay
Resilience 1.000
Subjective career success 0.778*** 1.000
Intention to stay 0.789*** 0.955*** 1.000
***p＜0.01, by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Factor related to intention to stay

Factor B SE β t p* Multicollnearity
Tolerance VIF

(constant) 0.562 0.220 2.549 0.012
General characteristics

Age -0.002 0.004 -0.018 -0.518 0.605 0.367 2.721
Gender (male**) 0.003 0.037 0.002 0.094 0.925 0.783 1.276
Mariied (no**) 0.051 0.056 0.020 0.908 0.365 0.828 1.207
Education (colleage**) 0.015 0.018 0.019 0.809 0.419 0.797 1.255
Position (dental staff**) -0.049 0.043 -0.029 -1.139 0.256 0.627 1.595
Total work experience -0.003 0.010 -0.015 -0.315 0.753 0.187 5.350
Years at current job 0.005 0.011 0.018 0.444 0.658 0.267 3.745
Number of job changes -0.013 0.018 -0.033 -0.720 0.473 0.201 4.987
Type of workpalce (＜5**) 0.027 0.022 0.034 1.232 0.220 0.559 1.790
Type of workpalce (≥5**) 0.009 0.022 0.010 0.403 0.688 0.619 1.615
Monthly salary 0.000 0.000 -0.027 -1.003 0.317 0.593 1.685

Resilience 0.127 0.039 0.119 3.291 0.001 0.320 3.121
Subjective career success 0.768 0.036 0.819 21.588 <0.001 0.292 3.424
R²=0.922, adj.R²=0.916, F=168.694, p<0.001, Durbin-watson=1.786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dummy variable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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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현재 임상에서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요인인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을 조사하여 근속의사와의 관

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총 근무경력, 이직 횟수, 월급이 회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사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 공통 요인이었다. 연령과 총 경력이 낮고, 이직경험이 1회 이하,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회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
사가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연령, 총 근무경력, 이직 횟수, 급여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
의사가 높다는 결과와 상반되었다[11,20,21]. 본 연구는 근무지역을 조사하지 않았고, 이 외에도 조직의 상황 등 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는 총 근무경력이 평균 약 4년이고, 현 근무지 경력은 약 
2년 7개월이라는 점을 보아, 연구 참여자의 전반적인 경력이 낮은 특성이 있으며, 이직경험이 없거나 1회인 경우가 80%이므로, 이미 만족도가 
높고, 근속의사가 높은 집단이 연구에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91.6%의 설명력으로,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근속의사나 재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22,23],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근속의사와 재직의도를 혼용하는데, 둘 다 영어로는 Intention to stay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국외 연구에서
도 회복탄력성이 Intention to sta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24]. 반면, 주관적 경력성공을 근속의사나 재직의도와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진 부족하므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소인 직무만족은 근속의사[20]나 
재직의도[2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성공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6], 근속의사와 이직의도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심리요인이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일반적 특성은 근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외적인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근속
의사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27]. 이는 외적인 조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 동기부
여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데 반면,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여[28], 근속 동기가 지속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 그런데 본 연구의 t-test/one-way ANOVA에서는 일부 일반적 특성 요인이 각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가 있었다. 이는 집단 간 평균 차이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는데,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수를 동시
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91.6%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VIF가 10 이하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상관분석을 확인해보면, 특히 주관적 경
력성공과 근속의사의 상관계수가 0.955로 높았다. 이때 두 변수의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를 비교했을 때도 높다면, 변수 간에 중복된 정보가 있
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저자는 추가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의 3가지 하위요인과 근속의사의 4가지 하위
요인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429-0.703 범위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각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회귀모형에 문제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양한 경력, 지역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현시
점에서 장기간 근속하고자 하는 의도를 통해 장기근속을 예측하기에, 실제 장기간 근속할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요인인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근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치과위생사의 잦은 이직은 환자들에게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
생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로 이어져 또다시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에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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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근속의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주관적 경력성공, 근속의사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공통적으로 연령, 총 근무경력, 이직 횟수, 월급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2. 근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β=0.119, p<0.01)과 주관적 경력성공(β=0.819, p<0.001)으로 나타났다(adj. R²=0.916, p<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심리적 요인인 회복탄력성과 주관적 경력성공이 근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의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복지와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치과위생사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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